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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석유공업, 3분기 매출액 1,732억 원, 영업이익 43억 원 달성 

▶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전년동기比 17%↑, 101.3%↑, 136.1%↑성장 

▶ 리사이클 판매, 대용량 정밀화학약품 이동용기 제품 판매의 호조로 매출액, 영업이익 상승 

▶ 리사이클링 및 친환경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할 방침 

 

<2022-10-28> 국내 산업용 아스팔트 제조 No.1 기업 한국석유공업(004090, 대표이사 강승모/

김득보)이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2년 3분기 경영실적을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.  

 

한국석유공업은 2022년 3분기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이 각각 1,732억 원, 43억 원, 14억 원

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. 이는 전년동기 분기기준 대비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이 각각 

17.0%, 101.3%, 136.1% 상승한 수치이다. 2022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5,643억 원, 영업이익, 당기

순이익은 각각 133억 원, 66억 원으로 집계됐다. 

 

회사는 판매가에 원료 매입가 상승분이 반영됨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이 전년동

기 대비 증가하며 양적,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모습을 보였다. 또, 3분기부터 본격화된 리사

이클 판매와 BLOW 32L 제품 판매의 호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상승에 일조했다. BLOW 32L 제

품은 대용량 정밀화학약품 등 이동 용기로 회사는 전자, 반도체의 표면처리와 정밀화학약품 시장

을 타깃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. 

 

회사관계자는 “앞으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대응해 석유, 유화, 화학 사업 부분에서 친환경 신제

품 개발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계획”이며 “실리콘 오일, 흄드실리카 

등 신규 아이템 판매와 BLOW 32L 제품 판매를 통한 신규 거래처 확장 및 정밀화학시장 물량 확

대로 수익성을 개선하며 매출을 견인할 예정”이라고 설명했다.  

 

이어 ”일반적으로 업계에서 4분기는 성수기에 해당하며, 이로 인해 3분기보다 좋은 실적을 낼 것

을 기대하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 

 

이외에도 한국석유공업은 ESG 경영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1분기 친환경 리사이클 공장을 

선제적으로 준공하고 3분기부터 상업생산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. 회사는 앞으로 미래 지속 성

장과 ESG 경영의 일환으로 리사이클링 및 친환경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할 

방침이다. 

  



 

<참고자료> 

1. 누적 비교표 

억 원, % 

구분 
2022년 3분기(누적) 2021년 3분기(누적) 

당기 실적 전년 동기 실적 YoY 

매출액 5,643 4,425 27.5% 

영업이익 133 106 24.8% 

당기순이익 66 66 -1.2% 

주) 연결 기준 

 

2. 분기 비교표 

억 원, % 

구분 
2022년 3Q 2021년 3Q 

당기 실적 전년 동기 실적 YoY 

매출액 1,732 1,480 17.0% 

영업이익 43 21 101.3% 

당기순이익 14 6 136.1% 

주) 연결 기준 


